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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7-36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408명을 대상

으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신기 스트레스와 임신기 사회적지지

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임신기 스트레스와 임신기 사회적지지 경험이 이후 산후우울을 거쳐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애착에까지 미치는 과정의 가설적 구조모형을 분석해 보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산후우울 경험은 어머니 애착

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 중 임신기 스트레스는 대체로 어머니 애착과 부적인 관

계를 가지지만, 어머니 애착 중 하위요인인 근접추구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임신기

사회적지지는 어머니 애착과 정적인 관계인 반면, 산후우울은 어머니 애착과 부적인 상관관

계를 가졌다. 임신기 스트레스는 산후우울을 거쳐 어머니애착에 부적인 간접적 영향을 미치

는데, 임신기 사회적지지는 어머니의 산후우울을 낮춰 어머니 애착에 정적인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 때 산후우울은 임신기의 스트레스와 임신기 사회적지지가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어머니 애착, 임신기,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산후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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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의 한국사회는 혼인과 출산의 생애주기

변화로 만혼과 비혼이 문화화 되어, 신생아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조영태,

2009).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적으

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출생

전 어머니의 임신기부터 노후까지의 안정된

삶을 보장함으로써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생애 주

기의 첫 단계로서 어머니 임신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의 첫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임산부는 태아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중요

한 초기 환경(Bobak, 1993)인 동시에 태아를 둘

러싸고 있는 유일한 환경이므로, 임신 중 태

아는 어머니의 체내에서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된다(조재앵, 김영희, 2007). 이렇게 긴밀한 관

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생존을 위한 보호기

능으로서 주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한다(Bowlby,

1982). 생후 초기에 영아가 특정 대상과 형성

한 정서적 유대관계는 이후 아동기의 사회정

서발달 뿐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발달영역들

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 지

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아기에 주양육

자와 맺게 되는 애착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

(Berlin, Ziv, Amaya-Jackson, & Greenberg, 2005).

그 동안의 애착연구는 부모에게 자녀가 갖

는 애착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Bowlby

(1982)가 애착을 자기 자신보다 더 강하거나

현명하게 지각되는 타 개체와 맺어가는 사

회적 관계, 즉 생존을 위한 보호기능으로 보

면서, 자녀 편에서 어머니에 대한 결속만을

애착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

니가 자녀에 대해 갖게 되는 애착은 민감성

과 같은 어머니의 양육체계로 개념화되었다

(Ainsworth & Bell, 1977). 이에 Hinde(1979; 황현

주, 정옥분, 2006에서 재인용)는 사회적 유대

(social bon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쪽 모두의

사회적 관계를 함께 강조하고, 아동의 어머니

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애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애착에 대한 이

론적 기초를 제시하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는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어머

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애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Mercer & Ferketich,

1993, 1994), 영아기 이후 발달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sidy et al., 2005;

Klier, 2006). 이러한 어머니의 애착은 아동보다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는 태

아와 대화를 나누고, 태동과 같은 태아의 존

재감을 통해 아기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느

끼고, 애착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Alhusen, 2008; Figueiredo & Costa, 2009). 이러

한 애착은 임신 시작과 함께 태아에 대한 현

실감과 환상 속에서 역동적인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사건들의 결과로 형성된다(Cranley,

1981). Figueiredo와 Costa(2009)에 따르면, 임신

한 여성은 출산 전인 임신 기간 동안 성공적

인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고 본다. 태아애착이 이후 자녀와의 애착

형성의 연속적인 측면으로 조명되면서, 임신

기간 동안 형성된 태아와의 애착이 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지각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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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백현정, 2009; Condon,

Corkindale, & Boyce, 2008). 이처럼 생의 초기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의 중요

성이 부각되면서, 그 동안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한 연구는 간호학적 관점에서 태아와 신

생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조기접촉을 통한

자녀애착을 유도하는 연구들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김기영, 2000; 김유진, 2005; Becker &

Becker, 1994).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애착 연구는 한국 어머니의 실정에 맞도록 황

현주와 정옥분(2006)에 의해 영아에 대한 어머

니 애착척도가 개발되면서, 영아기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한 연구(이수진, 2011; 이해영, 권

민균, 2007)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임신기 경험이 영아기 어머니 애착

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태아애착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위험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데(고명숙, 1988; Mercer, May,

Ferketich, DeJoseph, & Solid, 1988), 이로 인한

산전 태아애착의 감소는 산후 모아애착에

감소를 가져 온다(Figueiredo & Costa, 2009;

Muller, 1996).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의하

면, Avent(1981)는 낮은 불안을 보인 모성이 높

은 애착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태아상실의

불안을 경험했던 임부가 태아애착 행위가 적

었다는 조사연구가 있다(Armstrong & Hutti,

1998). 반면에, 고명숙(1988)은 임부의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태아애착행위는 많았다고 하였

고, Thompson(1996)도 스트레스에 처해있을 때

애착은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 등 임신기 스트

레스와 어머니의 애착 간에 일관된 연구결과

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임신 기간 중

스트레스가 지속 될 경우 어머니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과 연관되어(홍수현, 김경희, 2001),

모체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임신기 스트레스와 관련 깊은 변인 중 하

나로 사회적지지 체계가 있다(Howells, 1972).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간의 완충적 가설

(buffering hypothesis)을 제시한 Cohen과 Mckay

(1984)는 사회적지지의 지원 받는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스트레스 조절능력의 상

실로 인한 병리적 스트레스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와 상관없이 사회적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받

고 있는 사회적지지의 정도와 개념의 틀을 분

명히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기존에 가

지고 있던 질병, 스트레스, 성격이 중요한 요

인이 된다(Monroe & Steiner, 1986). 따라서 질

병, 스트레스, 성격의 세 변인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개인이 받는 사회

적지지의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친다(Lazarus &

Folkman, 1984; 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 1981). 그러므로 안정적인 대인관계에

서 발생한 사회적지지는 실제로 제공된 사회

적지지 보다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며, 적응적인 역할수행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송종용, 1988; Kessler & McLoad,

1985).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는 임산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

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

는 태아와의 애착을 증진시켜 주며,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해 준다(Koni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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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n, 1988). 임신기 산모는 그 누구보다도

배우자의 애정과 심리적 지지를 원하고 바란

다(조영숙, 1988; Cronenwett & Wilson, 1981).

특히, 초임부들은 배우자에 대한 지지가 충족

되지 않으면 오히려 배우자 요인이 스트레스

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Hopkins, 1959). 배우자

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미혼모의 경우는 가

족, 친구, 친척 등 중요한 타인들을 포함한 사

회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애화, 오현

이, 김진선, 2007; Grace, Williams, Stewart, &

Franche, 2006), 배우자의 지지를 못 받는 산모

에게는 주변의 지지가 긍정적인 모성역할의

적응에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최윤선, 2005).

임신기 동안의 정서 상태는 산후우울과 관

련 깊은데(정명희, 김증임, 2005; 최의순, 오정

아, 2000), Robertson, Celasun과 Stewart(2003)는

임신 동안의 우울과 분노 및 스트레스 경험,

낮은 사회적지지, 과거 우울경험을 산후우울

의 가장 높은 예측 요인으로 보았다. 즉, 출산

으로 인한 여러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스트

레스가 상호 작용하여 산모의 자아기능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산후우울이 발생한다는 견해

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Appleby, Gregorie,

Platz, Prince, & Kumar, 1994). 정상적인 산모에

게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 산후우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경미 외, 1993), 산후우울은 출산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로 약간의

기분변화에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이다(Battle, 1978). 보편적으로 3일

에서 4일 정도 슬프고 우울한 기분인 산후우

울감이 일시적으로 일어나 호전되나(조복희,

양미선, 2001), 증상의 정도가 심한 산후우울

증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격동이 지속되어 1년

까지도 지속되는 심각한 장애라고 보고 있다

(O'Hara & Swain, 1996). 산후우울을 경험하는

이 시기는 출산 후 여성에게 중요한 성숙,

혹은 발달위기로 간주된다(Gotlib, Whiffrn,

Wallace, & Mount, 1991). 현대의 우울증 환자

중 임신과 출산으로 우울환경에 처한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기 경험과 영아기

어머니의 애착 간에 산후우울의 매개적 영향

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후

우울 성향의 산모는 무표정으로 아기의 표현

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아기의 기질을

더욱 어렵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기와의 관계

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이제영, 이경숙,

정유경, 신의진, 2011; Leiferman, 2002), 이는

모아 결속과 애착형성을 방해하여 모성역할

획득의 어려움을 준다(Nagata et al., 2000;

Robertson, et al., 2003). 또한, 산후우울의 정도

가 과도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어

머니 역할에 부정적 양상을 보일뿐만 아니라

(Cohen, 1979), 아기의 행동 양상 및 성격 발달

에도 영향을 끼치게 한다(이영화, 1989; Wrate,

Roonet, Thomas, & Cox, 1985). 임신기에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산후우울을 더 쉽게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Gale & Harlow, 2003),

이처럼 산후우울은 임신기간 동안 가족의 지

지가 충분치 못한 것과 관계가 있었고(Murata,

Nadaoka, Morioka, Oiji, & Saito, 1998), 사회적지

지 중 배우자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산후우

울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임수진, 2010;

Ladewig, Mc Gee, & Newell, 1990).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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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

영아 자녀의

성별

남 217 53.2

여 191 46.8

영아 자녀의

월령별 단위

만 0세 7-12 개월 29 7.1

만 1세
13-18 개월 82 20.1

19-24 개월 100 24.5

만 2세
25-30 개월 97 23.8

31-36 개월 100 24.5

영아 자녀의

출생 순위

첫째(외동 포함) 245 60.0

둘째 이상 163 40.0

출산 유형
자연 분만 278 68.1

제왕 절개 130 31.9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15 3.7

30～34 194 47.5

35～39 171 41.9

40～44 26 6.4

45세 이상 2 0.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 408)

스트레스와 임신기 사회적지지와의 관계를 살

펴보면서, 임신기 스트레스와 임신기 사회적

지지 경험이 이후 산후우울을 거쳐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 애착에까지 미치는 과정의 가

설적 구조모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영아기 어머니의 긍정적인 애착 형

성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출산 전

단계인 임신기부터 접근하도록 돕고, 임신기

어머니에게 사회적지지를 지원할 수 있는 사

회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가설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임신기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산후우울 경험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애착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임신기 경험(임신기 스트레스,

임신기 사회적지지)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 애착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이에 대한

산후우울의 매개적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7～

36개월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총 408명

(남아 자녀: 217명, 여아 자녀: 191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영아 자녀의 평균 월령은 27.86

개월(SD = 7.34)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67세(SD = 3.17),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36.84세(SD = 3.48)로 나타났다. 영아자녀의 출

생 순위는 60%가 외동을 포함한 첫째 아였으

며, 68.1%가 자연 분만을 통하여 출산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이 어머니의 72.5%(296명), 배우자의 81.4%(332

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73.8%(302명)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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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

배우자 연령

30세 미만 4 1.0

30～34 95 23.3

35～39 222 54.4

40～44 79 19.3

45세 이상 8 2.0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40 9.8

전문대졸 이하 72 17.7

대학교졸 이하 231 56.6

대학원 이상 65 15.9

배우자

교육수준

고졸 이하 26 6.4

전문대졸 이하 50 12.2

대학교졸 이하 250 61.3

대학원 이상 82 20.1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302 73.8

비취업 106 26.2

월 평균

가계 수입

300만원 미만 88 21.6

300-400만원 미만 74 18.1

400-500만원 미만 80 19.6

500만원 이상 166 40.7

가족 유형

부부와 자녀 340 83.3

부모와 부부, 자녀 45 11.0

부부와 자녀 그리고

그 외 가족
17 4.2

기타 6 1.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계속) (N = 408)

을 한 상태였으며, 월 가계 소득 500만 원 이

상이 40.7%(166명)를 차지하였다. 가족 유형은

대상 어머니의 83.3%(340명)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일반

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어머니 애착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측정도구는 황

현주와 정옥분(200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 도구는 8

개 하위영역에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한다. 그 구체적 하위요인은

‘긍정적 정서’, ‘접촉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추구(분리불안)’, ‘보호’, ‘결속(일치성)’,

‘냉담’, ‘기대’이다. 그 중 ‘냉담’ 요인은 부적

상관관계로서 어머니 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냉담 요인의 점수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채점하여 ‘냉담하지 않

음’으로 하여, 이 하위 영역을 측정변인으로서

구조모형에 제시하였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에 의해 산출된

어머니 애착에 대한 척도 신뢰도는 .90이었다.

임신기 스트레스

임신기 스트레스는 안황란(1984)이 개발한

임부의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임산부가 경험하는 생리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태아에 대한 스트레스 9문항, 임신부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11문항, 배우자와 관련

된 스트레스 6문항이다. ‘전혀 걱정되지 않았

다.’, ‘거의 걱정하지 않았다.’, ‘가끔 걱정하였

다.’, ‘자주 걱정하였다.’, ‘항상 걱정하였다.’의

Likert 5점 평정척도를 가진 2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 스트레스가 높았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임신기 스트레스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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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0이었다.

임신기 사회적지지

임신기 사회적지지의 측정은 Curry, Campbell

및 Christian(1994)이 임부들 대상으로 개발한

임신기 심리사회척도(Prenatal Psychosocial Profile:

P. P. P.)를 김은숙(2000)이 도구 개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임신

기 심리사회척도 중에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신기 사회적지지 척도는 그

하위영역이 배우자 지지, 가족과 친지에 대한

지지로 각 11개 문항씩 총 22문항이며, 본 연

구에서는 김은숙(2000)의 6점 척도를 ‘전혀 그

렇지 않았다’에서 ‘항상 그러하였다’까지의

Likert의 4점 평정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기에 임부가 지각한 사

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α에 의해 .94로

나왔다.

산후우울

산후우울의 측정은 김증임(2006)에 의해

한국인 산모에게도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

는 Cox, Holden과 Sagovsky(1987)에 의해 개발되

었다. EPDS는 10문항 4점 척도로 1, 2문항은

긍정문항이며, 나머지는 부정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수준은 문항마다 다

소 다르나 나열순서대로 긍정문항은 0, 1, 2, 3

으로 점수화하고, 부정문항은 3, 2, 1, 0으로

점수화한다. 마찬가지로 안영미와 김정현(2003)

은 원 도구에서 제시한 cut-off scores인 9에서

13점을 토대로 하여 9에서 12점은 중정도의

우울이고, 13점 이상은 심한 우울로 해석하였

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산후

우울 총점에서 0점에서 8점 까지는 산후우울

의 정도를 약으로, 9점에서 12점까지는 중으

로, 13점 이상은 강으로 하여 산후우울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에 의한

산후우울의 척도 신뢰도는 .87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

하는 7～36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408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육시설에 7～36개월

의 영아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510명에게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27일에 걸쳐 23개소

어린이집 기관을 통하여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이 중에서 418부의 질문지가 가정으로부터 회

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된 질문지 10부를 제외하고, 408부의 질문

지가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 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구하였다. 또

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모형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AMOS 7.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잠재변인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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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 MLE)

이 구조모형분석의 추정방법에 사용되었다.

한편 Bootstraping 절차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임신기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산후우울

경험과 어머니의 애착에 관한 변인들의 관계

이론적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

인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에서 태아 관련 스트레스(M = 2.63,

SD = .66)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배우자 관

련 스트레스(M = 2.03, SD = .58)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임신기 사회적지지에서는 친척,

친지의 지지(M = 3.04, SD = .48)보다 배우자

의 지지(M = 3.17, SD = .51)를 더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 영아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 중에서 긍정적 정서(M =

4.73, SD =. 31)가 가장 높았던 반면에 자기희

생적 온정(M = 4.14, SD = .49)과 냉담하지

않음(M = 4.14, SD = .63)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과 관련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임신

기 스트레스와 임신기 사회적지지 및 산후우

울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임신

기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은(r(태아 관련 스트레

스-산후우울정도) = .24, p < .001; r(임산부

관련 스트레스-산후우울정도) = .29, p < .001;

r(배우자 관련 스트레스-산후우울정도) = .31,

p < .001))정적인 상관관계를 갖지만, 임신기

사회적지지는 임신기 스트레스(r(배우자지지-태

아 관련 스트레스) = -.10, p < .05; r(배우자

지지-임산부 관련 스트레스) = -.11, p < .05;

r(배우자지지-배우자 관련 스트레스) = -.25, p

< .001; r(친척, 친지지지-태아 관련 스트레

스) = -.19, p < .001; r(친척, 친지지지-임산부

관련 스트레스) = -.22, p < .001; r(친척, 친지

지지-배우자 관련 스트레스) = -.24, p <

.001)), 산후우울(r(배우자지지-산후우울정도) =

-.16, p < .01; r(친척, 친지지지-산후우울정도)

= -.20, p < .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착과 임신기 스

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산후우울에 관한 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임신기 스트레스

중 태아관련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애착 중 근

접추구(r = .19, p < .001)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임산부 자신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어

머니의 애착 중 접촉추구(r = -.11, p < .05),

자기희생적 온정(r = -.17, p < .001), 냉담하지

않음(r = -.14, p < .01), 기대감(r = -.15, p <

.01) 요인은 부적상관관계를 가졌다. 배우자

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 애착 중 자기희생적

온정(r = -.10, p < .01)과 냉담하지 않음(r =

-.12, p < .05) 요인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고,

근접추구(r = .13, p < .01)와는 정적상관관계

를 보였다. 임신기 사회적지지는 어머니 애착

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정서(r(배우자지지-긍정

적 정서) = .13, p < .01; r(친척, 친지지지-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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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x² df p GFI NFI TLI CFI RMSEA

측정 연구모형 277.265 73 .000 .909 .877 .882 .906 .083

수정 연구모형 200.709 72 .000 .935 .911 .925 .941 .066

표 3.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정적 정서) = .16, p < .01)), 접촉추구(r(배우자

지지-접촉 추구) = .18, p < .001; r(친척, 친지

지지-접촉 추구) = .20, p < .001)), 자기희생적

온정(r(배우자지지-자기희생적 온정) = .20, p

< .001; r(친척, 친지지지-자기희생적 온정) =

.25, p < .001)), 결속(일치성)(r(배우자지지-결속)

= .14, p < .01; r(친척, 친지지지-결속) = .18,

p < .001)), 기대감(r(배우자지지-기대감) = .13,

p < .01; r(친척, 친지지지- 기대감) = .14,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배우자 지지는 냉담하지 않음 요인(r = .12, p

< .01)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산후우울은 어머니의 애착과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데, 그 중 긍정적 정서(r = -.11,

p < .05), 자기희생적 온정(r = -.19, p < .001),

냉담하지 않음(r = -.13,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처럼 측정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잠재변인들

간의 유의한 구조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산후우울 경험이 어머니 애착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구조모형을 분석

하였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

보기에 적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은

과거 임신기 경험들이 현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는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신기 경험(임신기 스트레스, 임신기 사회적

지지)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이에 대한 산후우울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머니 애착의 가설적

구조 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적합한 모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

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검

증하였다. 표 3과 같이 가설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 중 x²는 277.265(df = 73, p < .001)이

며, GFI는 .909, NFI는 .877, TLI는 .882이고,

CFI는 .906, RMSEA는 .083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수정지수(M.I.)와 모수변화(Par Change)를 바

탕으로 어머니 애착의 하위 영역인 긍정적 정

서(e7)와 접촉추구(e8)의 오차변량 공분산 경로

를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표 3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GFI, NFI, TLI, CFI가 .90이상, RMSEA는 .066으

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 이

후의 연구모형이 더욱 적절한 적합도를 보이

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연구모형을 최

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조 분석

본 연구모형에서 이론변인에 대한 측정변인

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는 모두 .4 이상으로

산출되어 본 측정변인은 이론변인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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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그림 2. 최종 연구모형

B β S.E. C. R. p

임신기 스트레스 →

산후우울
.508 .531 .117 4.349 ***

임신기 스트레스 →

임신기 사회적지지
-.270 -.399 .062 -4.389 ***

임신기 사회적 지지 →

산후우울
-.648 -.459 .194 -3.344 ***

산후우울 →

어머니 애착
-.156 -.282 .043 -3.596 ***

***p < .001

표 4. 어머니 임신기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산후우울 경험이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의 경로계수 (N = 408)

데 그림 2에서와 같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변인들 간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기 스트레스는 산후우울(β = .53,

p < .001)에, 산후우울은 어머니 애착(β =

-.28,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임신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산후우울이 높아지고, 어머니 애착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신기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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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raping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임신기 스트레스 →

산후우울
.531* .183* .714*

임신기 스트레스 →

임신기 사회적지지
-.399* - -.399*

임신기 스트레스 →

어머니 애착
- -.201* -.201*

임신기 사회적지지 →

산후우울
-.459* - -.459*

임신기 사회적지지 →

어머니 애착
- .129* .129*

산후우울 →

어머니 애착
-.282* - -.282*

*p < .05

표 5. 임신기 스트레스, 임신기 사회적지지, 산후 우울 및 어머니 애착의 인과적 효과(β) (N = 408)

임신기 사회적지지(β = -.40, p < .001)에, 임

신기 사회적지지는 산후우울(β = -.46, p <

.001)에, 나아가 산후우울은 어머니애착(β =

-.28,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반면에 사회적지지 정

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산후우울의 정도는 낮

아진다.

이러한 산후우울은 또다시 어머니 애착을

낮춰주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산후우울을 통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매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

여,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Bootstraping 절차를 통한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이 p < .05에서 나타남을 검

증한 후, 경로모형의 총 및 직․간접 효과를

표 5로 나타내었다.

임신기 스트레스는 산후우울에 정적인 직접

효과(β = .53)를 보였으며, 임신기 사회적지지

에는 부적인 직접효과(β = -.40)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기 스트레스는 산후

우울에 정적인 간접효과(β = .18)와 어머니

애착에서는 부적인 간접효과(β = -.20)를 나타

냈다. 임신기 사회적지지는 산후우울에 부적

인 직접효과(β = -.46)와 어머니 애착에 정적

인 간접효과(β = .13)를 보였다. 산후우울은

어머니 애착에 부적인 직접효과(β = -.28)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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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신기 스트

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산후우울의 관계를 살

펴보면서, 임신기 스트레스와 임신기 사회적

지지 경험이 이후 산후우울을 거쳐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 애착에까지 미치는 과정의 구

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산후

우울 경험을 매개로 하여 임신기 스트레스가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경로와 임신기 스트레

스가 임신기 사회적지지를 거쳐 어머니 애착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우선 본 연구모형의 측정모형분석결과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기준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측정변수는 이론변수를 측정하

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구조모

형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수정이후 더욱

적합하게 절대부합지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

모두 각 기준치를 충족시켜 본 연구에서 최종

적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

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

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 중에서 태

아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태동을 통하여 태아의 존재감

을 느끼는 현실감과 동시에 직접 보지 못한

태아의 환상 속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사건들의 결과로 애착이 형성됨(Cranley, 1981)

과 동시에 태아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

한 스트레스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임신기 사회적지지에서는 친지, 친

척지지보다는 배우자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기 산모는 그 누구보

다도 배우자의 애정과 심리적 지지를 원하고

바란다는 연구 결과(조영숙, 1988; Cronenwett

& Wilson, 1981)를 지지하며, 이때의 임신기 산

모를 지지할 수 있는 배우자 교육이 활성화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머니 애착의 하위 요

인 중에서는 긍정적 정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황현주와 정옥분(2006)의 연구결과

와 동일하게 긍정적 정서가 어머니 애착 구성

개념의 주요 변인으로써 나타났다.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와 임신기에 산모

가 주변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의 인식 정

도는 이후 산후우울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Robertson 등(2003)의 연구를 지지한다. 임신기

의 높은 스트레스는 산후우울의 정도도 함께

높이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에, 임신기

에 산모가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인식

할수록 임신기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결과는 임신 중의 스트레스가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의순, 오정아,

2000)와 사회적지지체계가 약한 산모가 더욱

산후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

과(Gale & Harlow, 2003)를 지지한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들과 임신

기 스트레스가 모두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이 부적인 상관관계로써 임신기 스트레

스가 어머니 애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어머니 애착

하위요인 중에서 근접추구는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어머니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근접추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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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머니 애착요인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

다. 결국 어머니의 애착과 임신기 스트레스는

Avent(1981)의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어머니

가 높은 애착을 보인다고 한 연구와 전체적인

맥을 같이하면서도, 어머니애착의 하위요인

중 일부가 임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애

착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 고명숙(1988)과

Thompson(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기도 한

다. 이는 임신기 스트레스와 어머니 애착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

됨을 의미한다.

둘째, 임신기 스트레스는 산후우울을 거쳐

어머니의 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임

신기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산후우울에

더욱 취약하고, 이러한 산후우울 겪은 어머니

는 이후 영아와의 애착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갖게 된다. 임신기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애착

에 산후우울을 거쳐서 부적인 간접효과를 미

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위

험임신에 의한 임신기 스트레스로 인하여 산

전 태아애착이 산후 모아애착의 감소를 가져

온다(Muller, 1996; Figueiredo & Costa, 2009)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임신기 스트레

스는 임신기의 사회적지지를 통하여 산후우울

을 거치고, 어머니 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쳤

다. 즉, 임신기의 높은 스트레스가 장시간 지

속되어 정신적 신체적 질병과 연관 되었을 때

(홍수현, 김경희, 2001), 산모가 인식하는 사회

적지지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하

지만 이때 산모가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정도

를 산모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

원하여 높여줌으로써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

스 요인을 낮춰줄 수 있다면, 임신기 사회적

지지는 이후에 산후우울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영아기 어머니의 애착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Cohen과 Mckay(1984)이가 제시

한 스트레스가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완충효과를 설명해주며, 사회적지지 정

도가 높을수록 산후우울이 낮아진다(조영숙,

1988; Ladewig et al., 1990)는 연구결과와 사회

적지지가 태아와의 애착을 증진시켜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해 준다는 연구

(Koniak-Griffin,1988)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어

머니 애착을 낮추는 임신기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의 부적 효과를 경감시키는 요인으로써

임신기 사회적 지지의 정적 효과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산후우울을 통하여 임신기 스트레스와 임신

기 사회적지지는 어머니 애착에 유의미한 간

접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출산 후 산후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기가 산욕기 여성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성숙, 혹은 발달위기로 간주된다는 연구결과

(Gotlib et al., 1991)를 뒷받침한다. 우울증 환

자 중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우울 환경에

처한 산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산

후우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써, 임신기 스트레스와 사회

적지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 또한 산후우울이 이후 영아기 어머니

의 애착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산

후우울의 체계적인 조기진단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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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 및 산후우울 경험은 어머니 애착

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 중 임신기

스트레스는 대체로 어머니 애착과 부적인 관

계를 가지지만, 어머니 애착 중 하위요인인

근접추구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임신

기 사회적지지는 어머니 애착과 정적인 관계

인 반면, 산후우울은 어머니 애착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임신기 스트레스는 산후

우울을 거쳐 어머니애착에 부적인 간접적 영

향을 미치는데, 임신기 사회적지지는 산후우

울을 낮춰 어머니 애착에 정적인 간접적 영향

을 미친다. 이 때 산후우울은 임신기의 스트

레스와 임신기 사회적지지가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임의 표집에 의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특성 상 어머니의 임신기

경험이 이후 영아기 자녀의 애착에 미치는 연

구과정을 장기간의 추적연구를 포함한 종단적

연구로 진행한다면 좀 더 풍부한 실증적 자료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제

공된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

인 지지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송종

용(1988)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

또한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쓰인 어머니의 임신기

스트레스 척도는 안황란이 1984년도에 우리나

라 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척도로,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

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부 중에는 출산휴가

직전까지 취업 중인 임부가 많고, 시대적 상

황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변인 또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임신기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임신기에 산모가 지각한

임신기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인식 정도에

따른 임신기 경험이 산후우울을 거쳐 이후 영

아기 어머니의 애착에까지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간호와 의료중심의 임신기 관련 변인 연구에

서 더 나아가 영아기 어머니의 애착과의 영향

력까지 살펴봄으로써 어머니 애착이 자녀의

애착에 미치는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임신기가 어머니 애착 형

성의 중요한 시작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따라

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출산 전단

계인 임신기부터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임신기의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이 어

머니 애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임신

기 사회적지지가 효과적인 대처자원으로써 줄

여준다는 연구결과로, 임신기의 사회적지지가

어머니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에서 배우자 또는 친척, 친지

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임산부에게

사회적 지지의 대리적 역할로서 국가가 사회

정책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사회적지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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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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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on maternal attachment in infancy: An examination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its mediating effects

Hong, Hyun Jae Moon, Hyuk J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hs in which stress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influence maternal attachment in infancy through postpartum dep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08 mothers with infants (aged between 7 to 36 months) drawn from twenty-three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maternal attachment in infancy was presumably associated with stress and social support levels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depression were seen to have an influence on maternal attachment in infancy. In other words, as stress

during pregnancy increases and postpartum depression increases, maternal attachment is likely to decrease.

In addition, as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increases and postpartum depression decreases, maternal

attachment is likely to increase. Furthermore, postpartum depression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mother's stress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on maternal attachment in infancy. The influence of

mother's stress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on maternal attachment in infancy seemed to occur

indirect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postpartum depression.

Key words : maternal attachment, pregnancy, stress, social support, postpartum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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